
대만의 수출시장은 중국이 단연 1위 

 

대만은 홍콩(香港)을 포함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2002년 5월 이래로 전년 

실적대비 40%대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다. 2002년 8월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

29억 1천만 달러로서 전년의 같은 달에 비하면 43.9%가 증가하였으며, 대만

의 수출 전체에서 중국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6.7%에 이르고 있다. 

90년대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은 10%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1년 

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1%대에 이르고, 2002년 8월까지의 누계

로는 24%대에 이르고 있다. 

인건비가 크게 오르고 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제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

로 활발하게 옮기고 있는데, 중국을 진출지(進出地)로 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

아지고 있다. 이에 따라 해외진출공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수출도 늘

고 있다. 

대만 경제부의 조사에 의하면 대만에서 주문을 받은 상품 중 중국에서 생

산하여 주문국으로 직접 출하하는 상품의 비율이 2000년에는 11.6%이던 것

이 2001년에는 17.8%로 크게 증가하였다. 반면에 대만에서 생산하여 주문국

으로 출하하는 상품은 2000년에 83.6%이던 것이 2001년에는 76.1%로 줄아 

들어 대만의 생산공장이 그만큼 공동화(空洞化)하고 있으며, 중국에서 생산이 

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엿볼 수 있다. 대만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2002년에 들

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, 1∼3월 누계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

20%대의 신장율을 보였는데, 4월에는 30%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증

하였고, 5월부터는 40%대로 더욱 큰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. 1∼8월 누계를 보

면 대만의 총 수출실적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24.3%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

있고,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 21.0%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이러



한 차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. 한 때는 주요 수출 대상국이

던 일본에의 수출은 9.6%에 불과하였다. 

 


